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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부 버지니아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청소년 혹은 미국시민권을 지니고 있지만 모국이 한국인인 청소년 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석분석, 상관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정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족정체성 하위변인 중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 가족건

강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소속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

강한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제3문화 청소년, 민족정체성,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상담, 융복합 정책 접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FS) on the Ethnical 

Identity(EI) of Third Culture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SE) between FS and 

E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6 adolescents from two different regions-Fairfax, Virginia and Irvine, 

California-who are ethnically Korean and hold either Korean or American citizenship. These analyses were 

carried out with SPSS 18.0, using t-test, one-way ANOVA, co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S, SE and EI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2. SE mediated the e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FS and EI. 3. SE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S and Exploration, a sub-variable of EI. SE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ffirmation, a sub-variable of EI,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FS. The 

results discus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make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for a 

healthy ethnic identi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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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교통, 통신 등의 급격한 발달로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급속

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

질적인 민족문화를 유지하던 사회에서 국제화 다문화 사

회로 변화하고 있으며[1,2],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접촉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간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일보[3]에 의하면 2013년에 부모파견동행과 이민방

식으로 조기유학에 오른 학생은 1만 539명이며, 교육부

에서 제시한 ‘순수유학생’ 1만 2000여명을 합하면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의 수는 22,500여명으로 2003년 10,498명

에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Pollock와 Van Reken[4]은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기의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낸 청소년을 제3문화 청소년(Third culture 

kids)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학교생활이나 학교 밖의 

일상생활을 통해 자신의 민족문화와의 차이를 경험한다. 

Schaetti[5]는 다양한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경험 증가는 

현지문화와 자국문화 모두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발달

시키는 반면, 이들 문화 모두에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김석원[6]은 제3문화 청소년으로 

자라는 이들이 잦은 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의 부족으로 모호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 청소년은 잦은 환경 변화와 이별에 관한 슬픔을 지

니며 이로 인한 부정, 분노, 우울, 발달 단계 상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4,7,8,9,10]. 또한 제3문화 청소

년들은 성장기에 타 문화권에 거주하면서 ‘나는 누구인

가ʼ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잦은 이동과 만남으로 인한 정

서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백애경[11]은 제3문화 청

소년이 국내나 현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어느 

사회에서도 주류로서 살아 갈 수 없는 국제방랑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양한 나라에서의 다문화적 경험이 융통성과 

적응력을 키워주며, 세상일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과 안

목, 성숙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준다[12]는 견해도 

있다. 성장시기의 타문화 경험들이 정체성 위기, 정서적 

충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잠재력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제3문화 청소년

의 다문화적 경험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6]. 따라서 제

3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 경험 속에

서 건강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3문화 청소년의 민족문화에 대

한 정체감 형성 역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

구인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측면

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민족 집단에 소속되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 소속감에 따른 가치와 의미 등으로 생기는 자아개

념의 일부이다[13]. 민족정체성은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

로서의 개인의 정체감 혹은 자기감으로 그 집단의 구성

원이라는 데 대해 느끼는 감정, 생각, 지각 및 지식을 말

하며[14], 개인이 속한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민족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 고유 

언어 사용 그리고 고유문화 전통 계승 등을 의미한다

[15].

최근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특정 민족구성원으

로서의 정체감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포함된 다양한 

문화에서의 정체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정체성

을 이해하고 있으며[16,17,18], 민족정체성을 다양한 차원

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

하고자 하고 있다. Phinney[19]은 민족정체성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는데, 민족 정체성 탐색과 

민족적 소속감 형성이다. 민족정체성 탐색(Ethnic exploration)

은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과 연동하여 개인이 행동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학습이나 조사의 과정과 관

련된다. 반면, 민족적 소속감(Ethnic affirmation/belonging)은 

개인이 민족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의미하며, 

자부심이나 집단에 대한 헌신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20]. 

한편 가족, 사회 및 문화라는 외부의 집단은 청소년들

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즉,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세상과 교류하는 개인의 중요한 능력이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이 가족, 문화 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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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민족정체성 형

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16,22,23,24]. Colette[16]은 가족의 민족적 사회화가 제3

문화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과 적응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족의 민족적 사회화에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문화적인 삶의 방식, 감정이나 지식, 언

어, 행동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방식, 그 밖에 이웃과의 민

족적인 교류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Romero 등 [23]과 

Supple 등[24]은 민족정체성 탐색이 가족의 민족적 사회

화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인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며, 민족소속감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은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응집력이 있어서 가족원 간에 문화적

으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진다

[25]. Colette[16]은 가족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감정적인 유대와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 특성 및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6]. 

김소영[27]은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은 자아존중감이 높

으며 가족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 형태를 자녀가 학습하

게 되면서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권대희와 오윤자[28]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

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Demo, Small와 

Williams[29]도 가족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Chen[30]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보통 타

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이 고취되어 긍정적인 양상

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

식하며,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

고,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31].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과 과도한 의존심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지 못하며[32], 우울과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난다[33].  

특히 제3문화 청소년처럼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

른 환경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있

어서 소속감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속감과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유

도할 수 있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요구된다. 또한 불확실

한 민족정체성을 탐색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해를 돕고 

결국 자아존중감이나 자부심 등을 분명히 표출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그룹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제3문화 청소년은 다

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체감 혼란이나 부적응을 보이

는 한편,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는 등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건강한 가족은 청

소년기 자녀가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민족정체

성 탐색과 소속감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

하기도 할 수 있다. 즉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인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으로서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뿐만 아니

라 타인에 대한 삶을 통합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 제3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

고 민족정체성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둘째, 제 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제3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민족

정체성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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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

스(Farefax) 카운티 지역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얼

바인(Irvine)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청소년, 

혹은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지만 모국이 한국인인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자가 총 105명에

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8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설문응답 시간은 15～25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설문에 대한 연구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

에 대한 기념품과 함께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였다. 설

문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5일～2016년 4월 20일이었

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2.1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3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

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Guttman 

모델에 근거하여 고안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단일 차원

으로 개념화하여 피험자가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

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34]의 개발 당시 척도의 

Cronbach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 전체 Cronbach α는 .67으로 나타났다. 

3.2.2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적응력과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tion and Cohension Scale, FACES 

III, Olson [35])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

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으로 적응력(Adaptation)을 

측정하는 문항 10문항, 응집력(Cohension)을 측정하는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에게 가족 내

에서 얼마나 자주 묘사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표시하도

록 하며, 5점 Likert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

다=5)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가족건강성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 전체 Cronbach α는 .86으

로 나타났고 척도의 하위요인인 적응력은 .83, 응집력은 

.81 으로 나타났다.  

3.2.3 민족정체성 척도 

Phinney[36]에 의해 개발된 민족정체성 척도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Roberts 등 [37]에 의해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어문

항으로 구성된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적 정체성의 하위 요인

으로 민족적 소속감(Commitment)과 탐색(Explora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ʻ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ʼ

에서 ʻ매우 동의한다(4점)ʼ의 4점 Likert척도로 전체 점수

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민족정체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민족정체성 척도 전체의 Cronbach α는 

.86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민족적소속감 .802, 민족정

체성 탐색은 .680으로 나타났다.

3.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 진행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내

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각 변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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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Family Strength Self-Esteem Ethnic Identity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Male

Female

39(45.3)

47(54.7)

65.97

65.69

10.22

12.41
.112

27.38

27.97

3.66

3.42
-.776

35.86

38.61

4.62

5.30
-2.51*

Region
Western

Estern

52(60.5)

34(39.5)

64.05

68.60

11.80

10.28
-1.81

26.65

29.32

2.44

4.29
-3.67

*** 36.21

39.24

4.54

5.60
-2.73

**

Age
12～15

16～19

28(32.6)

58(67.4)

68.89

64.31

12.23

10.75
1.72

29.25

26.96

4.21

2.90
2.93**

39.14

36.52

5.33

4.90
2.24*

Grade
Middle School

High School

32(38.1)

54(62.9)

68.37

64.35

11.12

11.60
1.56

28.75

26.94

4.11

2.93
2.34*

38.28

36.92

5.17

5.22
1.15

Years in 

US

0～4 Yrs.

5～9 Yrs.

10 yrs. and more

23(26.7)

26(30.2)

37(43.0)

64.54

66.23

66.29

6.57

9.76

14.50

.18

27.47

26.73

28.54

3.34

2.70

4.00

2.13

37.04

37.11

37.78

4.71

4.39

5.97

.18

Years in 

Korea

Within 1 yr. 

2～9 yrs.

10 yrs. and mor

34(39.5)

18(20.9)

34(39.5)

65.02

67.22

65.82

14.31

10.81

8.11

.21

28.20

28.05

27.02

3.79

3.26

3.37

1.05

37.88

37.88

36.60

5.86

5.88

3.91

.61

Nationality
Korea

US

46(53.5)

37(43.0)

67.88

63.91

8.32

14.04
1.58

27.32

28.21

3.32

3.69
-1.15

36.82

37.86

4.54

5.74
-.91

F a t h e r ’ s 

Nationality

Korea

US

62(72.1)

21(24.4)

66.11

65.14

10.22

15.20
.32

27.41

28.52

3.39

3.86
-1.24

36.45

39.80

4.85

5.06
-2.69

**

Mo t h e r ’ s 

Nationality

Korea

US

68(79.1)

16(18.6)

65.98

65.25

10.57

15.32
.22

27.45

28.56

3.24

4.51
-1.13

37.00

38.31

4.89

5.92
-.92

E n g l i s h 

Proficiency 

Level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d

Fully proficient

21(24.4)

22(25.6)

43(50.0)

67.61

64.23

65.72

7.91

7.54

14.14

.45

26.66a

26.59a

28.79b

2.59

3.14

3.82

4.36*
35.80

36.72

38.46

3.15

4.18

6.12

2.11

K o r e a n 

Proficiency 

Level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d

Fully proficient

30(34.9)

26(30.2)

30(34.9)

65.33

67.69

64.65

12.99

9.57

11.31

.52

27.73

28.34

27.13

3.02

4.02

3.54

.82

36.23

38.65

37.44

4.88

5.99

4.52

1.55

Academic
Middle rank

High rank

37(43.0)

48(55.8)

64.89

66.51

9.28

12.97
-.64

26.54

28.64

2.08

4.13
-2.28**

34.94

39.44

2.99

5.63
4.39***

***p<.001, **p<.01, *p<.05

<Table 1>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rticipants                                     (N=86)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값을 산출

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

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38]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 

기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

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

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이때 독립

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이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

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이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

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판단을 위해 2단계의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β)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

수의 영향(β)보다 커지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며,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면

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이것을 완전매개라 하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한 경우를 부분매개라 한다.

4. 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6명이었으며, 남자 39

명(45.3%), 여자 47명(54.7%)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

다. 연구대상자들의 지역으로는 미국동부가 34명(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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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1 2 3

Cohesion Adaptability
Family 

Strength Total 
Self-Esteem

Ethnic Identity  

Exploration

Ethnic Identity  

Affirmation

Ethnic Identity 

Total

1

Cohesion 1 　 　

Adaptability .427** 1

Family Strength Total .815** .872** 1

2 Self-Esteem .527** .188 .401** 1

3

Ethnic Identity Exploration .476** .263* .423** .491** 1

Ethnic Identity Affirmation .437
**

.125 .311
**

.477
**

.807
**

1

Ethnic Identity Total .477
**

.192 .377
**

.509
**

.935
**

.964
**

1

**p<.01, *p<.05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86)

미국서부가 52명(60.5%)이었고, 연령은 12～15세 이하가 

28명(32.6%), 16세 이상～19세 미만 58명(67.4%)이었다. 

또한, 중학생이 32명(38.1%), 고등학생이 54명(62.9%)이

었고, 미국거주기간으로는 0～4년이하가 23명(27.7%), 5

년 이상～9년 이하가 26명(30.2%), 10년 이상이 37명

(43.0%)이었다. 한국거주기간은 1년 이내가 34명(39.5%), 

2년 이상 9년 이하가 18명(20.9%), 10년 이상이 34명

(39.5%)이었다. 자신의 국적이 한국인 사람은 46명

(53.5%), 미국은 37명(43.0%), 부 국적이 한국은 62명(72, 1%), 

미국은 21명(24.4%), 모 국적이 한국은 68명(79.1%), 미

국은 16명(18.6%)이었다. 자신의 영어수준을 초보내지 

중급으로 평가한 사람은 21명(24.4%), 상급자 22명

(25.6%), 매우 유창한 사람은 43명(50%)이었고, 한국어 

수준은 초보 및 중급자 30명(34.9%), 고급자 26명

(30.2%), 매우 유창한 사람은 30명(34.9%)였다. 성적은 

중간수준은 37명(43.0%)이고 높은 수준은 48명(55.8%)이

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

감,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동부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부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인 사람보다 미국인 청

소년이 민족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거주

기간이나, 미국거주기간, 자신의 국적이나 어머니의 국

적, 한국어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2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 검증 

제 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민

족정체성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인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r=.401, p<.01), 민족정체성

(r=.377, p<.01)과 자아존중감은 민족정체성(r=.509, p<.01)

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민족정체성

의 하위변인인 민족정체성 탐색은 가족건강성 하위변인

인 응집성(r=.476, p<.01), 적응성 (r=.263, p<.05) 그리고 

자아존중감(r=.491, p<.01)과 민족적 소속감은 응집성

(r=.437, p<.01), 적응성(r=.125), 자아존중감(r=.477, p<.01)

과 모두 보통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3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과 민족정체성 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민족정체성 하위요인인 민족적 소속

감은 자아존중감(β=.399, p<.001)이 39.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 가족건

강성(β=.276, p<.01), 자아존중감(β=.368, p<.001)로 나타

났다. 민족정체성 전체에서는 가족건강성(β=.212, p<.05)

은 민족정체성의 총 변화량 중 21.2%를 설명하고 있었으

며, 자아존중감(β=.408, p<.001)은 40.8%의 설명력을 지

니고 있었다. 이에 가족건강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민족정

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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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s B SE β t R F � R
2

Ethnic Identity  

Affirmation

Family Strength .040 .029 .150 1.405
.480 12.113*** .211

Self-Esteem .347 .093 .399 3.748***

Ethnic Identity  

Exploration

Family Strength .056 .021 .275 2.711**
.541 16.948*** .275

Self-Esteem .243 .067 .368 3.631***

Ethnic Identity

Total

Family Strength .095 .046 .212 2.063**
.530 15.851*** .264

Self-Esteem .592 .150 .408 3.960***

***p<.001, **p<.01

<Table 3> The effects on ethnic identity of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N=86)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 R2 F

1   Family Strength   →   Self-Esteem .123 .031 .401 3.994
***

.379 15.949
***

2   Family Strength   →   Ethnic Identity .168 .046 .377 3.687
***

.132 13.591
***

3
  Family Strength   →   Ethnic Identity

  Self-Esteem       →   Ethnic Identity

.095***

.592***
.046

.150

.212

.408

2.063*

3.960***
.264 15.851***

***p<.001, *p<.05

<Table 4> Mediating verification of Self-Esteem                                                 (N=86)

4.4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자아존중감이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

체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와 수정된 R2가 사용되었다.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단계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β

=.401, p<.001)을 미쳤다. 2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은 민족

정체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β=.377, p<.001)

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건강성(β=.212, p<.05)과 자아

존중감(β=.408, p<.001)은 모두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건강성이 종

속변수인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377에서 .212로 감소)하여 자

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를 부분적

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

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Z=3.957) Z

값이 +1.96이상, -1.96 이하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

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정체성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실시한 결과, 민족정체성 탐색의 경우에는 가족건

강과 민족정체성 탐색 간의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민족적 소속감의 경우에는 매

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적 소속감에 대한 자아

존중감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가족건강성

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업

인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살펴봄으로써, 제3문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간 

갈등에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한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86명의 제3문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존

중감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Ruben[39]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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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민자 1.5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족정체성 연구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합적인 민족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고, Water[40] 또한 민족정체성의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민족정체성을 지닌다

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감을 형성하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융통성이 

있는 적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

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에 자아존중감의 바

탕이 형성되고 초등학교 시기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청소년기에는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41,42]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학

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 능력 면에

서 더 점수를 나타낸다는 국내연구[43]와도 유사하다. 이

를 통해 청소년시기에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도 연령과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

타났는데,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서로 정적상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년이 민족정체성

도 높은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영

어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민자 

1.5세대를 대상으로 한 Ruben[39]의 연구에서도 영어수

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사회적 정체감을 연구한 많은 학자[44,45]들

이 소수의 민족 청소년들은 다수의 다른 문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음

을 주장하고 있는데, 영어수준이 의사소통의 한 부분임

을 감안한다면, 이와 유사한 측면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한국 거주 기간이나, 미국 거주 기간에서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해외거주 후 귀국한 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한 오경자, 박경자와 오서진[46]의 논문에서

도 해외 거주 기간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문화정체감과

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둘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민

족정체성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3개 변인 모두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강성과 자

아존중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다양한 연

구결과[27,28,29]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은 민족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16,22,23,24]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의 관련성을 연구한 

많은 연구[47,48]에서도 서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응집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

니는 반면, 적응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았다. 

Olson 등[25]은 응집력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감정적인 유대로 높은 응집성을 지닌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에 친밀성이 높고, 우리의식이나 전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가족 내에 응

집력이 높은 청소년 가족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상호작

용과 친밀성이 더 많을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민족정체

성 형성에서도 부모로부터 세대 간 전수현상이나 가족으

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가족건

강성은 민족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urie와 Hamilton[49]는 민족정체성

과 탄력적인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한 가족의 균형

은 건강한 개인을 형성하고, 건강한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건강

한 가족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이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타인도 존중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민족 정

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

의 하위변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민족정체성 탐색과 민족적 소속감 변인 중 민족정

체성 탐색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은 민족정체성 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민족적 소속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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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반면, 

가족건강성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 Phinney와 

Ong[20]는 민족정체성 탐색은 가족환경이나 민족그룹 

멤버십에 따라 이해되어지는 반면 민족적 소속감의 경우

에는 개인이 소속된 민족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개

인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도 민족적 소속감은 가족의 영향력보다는 개인의 자아존

중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3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에서 적응하

고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야하는 발달과업을 지니게 되는

데, 건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

중감이 민족정체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담자는 제3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자신의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 추

세로 인한 제3문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있는 현대사회

에서 국내의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3문화 청소년

들의 건강한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강한 가족형성과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 및 정책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지역의 제3문화를 경험하는 한국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비교

문화연구나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모국이 한국인 제3문화 청소년뿐만 아

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모국의 제3문화 청소

년들에 대한 민족정체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

국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적응과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도울 수 있는 상담, 교육제도 및 정책 등이 마

련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3문화 청소년

의 가족건강성과 민족정체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는 더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민족정체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

육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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